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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1부 · 청년2부 · 사랑부 · 에바다부(성인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벨전 2:2). 특히 매년 두 번 

반) 수련회를 꿀으로 2009년도 여름계절학교가 끝납니다. 성경 걸쳐 선발된 충현장학생틀을 볼 때마다 십자가로 충만한 민족과 

학교와 수련회를 마친 학생들의 삶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스도의 종’ 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 천국일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성한 

다(시 16:1). 우리 교회는 연령에 따라 총 23개의 교회학교 부서 교회학교로 오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뻗후 3:18). 

주일 또는 ?토요일에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 교회는 부흥을 꿈문다. 그러나 부홍 

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신 

의 힘을통해서 교회를부흥시걱 부와명예 
를‘ 팔으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 
제이다. 과회는 그리표의 십자7띔 통해 
서 세워졌다(마 16 : 18 ; 행 20: 28). ’오직예 

수님만이 교회희s‘유일한 기초이며， 십자가 
의 보혈만이 부홍의 원동력이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하 

였다. 교난 받는 메시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이사야 53장에 이어서 이사 

야 54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 모습을 기록하였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십자7별통해써l워질 수 있다는증거이다. 그리표의 십자7별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좌러운 교회는 어떠한가? 

찬송이 하나1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찬송이 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 
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 

었다 어다이는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r었는자의 자식보다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샤54:1). 이것은 자녀를낳지 못하는 극한 외로움 

*2009년 후반기 충현￡학생 명단은 본지 4면 참조 

속에서의 찬송이다. 이 찬송음 오직 하나님아 주신다.환송의 근거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복음을 전하다가 쩡신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은‘훗깜옥에 갇핵 었음 

에도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화가 되어야 한다(행 16:22~25) 과원과 전혀 관계없 
돈이방인들에게 복음이산 예숫님인 찬송의 제목이어야 한다(롤 15 :9~1O). 그리 
스도의 십자가로 인한찬송의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자라는 교회가、하나님의 영광스러운교회는자라난다. ‘계 장막터를넓히며 

μ되어야 한다 너l}처소의‘ 휘장을 바끼지 말고 널리 며되 너펙 줄을 길게 하 
「 며 너의 말묵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2~3) . 예루살렘 백성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황폐한 성읍에서 

부터 시작된 찬송은 교회를 자라게 한다. 초대 교회는 숱한 핍박올 받았다. 그럽 
에도 초대 교회는 부흥하였다(행 ‘2 :46~47) . 박해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은 

복음전도의 기회가 되었다(행 8:14~15). 사울은 변하여 바내빠‘시함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랐다(행 11:25"'26).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는 자라지 못한 
다. 오직 은총으로 자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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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THE SACRIFICE OF ABRAHAM 

(l)Now it came about after these things, that God tested Abraham, and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1 am." (2)He said,’ “Take now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land of Mori，αh， and ~함r him there as a burnt 행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1 will tell YOU." ... (l4)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Jn the mount ofthe LORD it will be provided." (Genesis 22:1-14) 

A braham is the father of 뼈aithf비 Galatians 3:29 says “ And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heirs according to promise ." Abraham is related , by the blood of 

Jesus, to all true believers . His life reflected the workings of great 

faith. When he was asked by God to sacrifice his beloved son , 

Isaac , he didn ’ t stagger or hesitate . He didn ’ t spend time 

contemplating the request or consulting others. He just heard God 's 

message and was f비 Iy determined to obey. Today’s Bible passage 

tells us that he “ rose early in the morning ... split wood for the burnt 

offering " (Gen . 22 :3) . Abraham obeyed immediately. He trusted God 

completely and believed, no matter what the detriment to him, God 

knows best . Let ’s look at several key elements mentioned in 

today’s Bible passages that highlight the power of faith . 

First, look at Abraham ’s sacrif ice. God asked Abraham, “ Ta ke now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1 will tell you"(Gen . 22 :2) . Isaac was the center 

of Abraham ’s life . AII his hopes, desires, and affections revolved 

around his son . Sacrificing Isaac was li ke letting-go of everything 

and having absolutely nothing left, but God. God is enough! He is 

the Creator. Abraham could not compare his son to God because 

God is everything . God gave up His only begotten Son , Jesus 

Christ, in which all His affections were centered . We can never 

understand His great sacrifice in giving His Son, but we can know 

that God gave His all . John 3:16 says, “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Faith in God is all anyone 

needs. 

Second, look at Isaac’s submission . Today’s Bible 'verses, tell us, 

"Abraham took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and laid it on Isaac 

his son , and he took in his hand the fire and the knife .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 Then they came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and Abraham built the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and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 Abraham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 (Gen. 22 : 6 ， 9 ~ 1 이 . Abraham and Isaac walked together. 

In the very real sense this was true of Jesus Christ and His Father 

In ma king atonement for sin , God and His Son wal ked together. 

The purpose of the Father and the Son was one , Li ke the Lord 

Jesus Christ, Isaac su 

of the only begotten of God , w ith the burden of our iniquities laid 

upon Him by His loving Father. Abraham and Isaac practiced their 

faith 

Third , look at the fire and knife . Abraham “ took in his hand the 

fire and the knife" (Gen . 22:6) . These elements are awfully solemn 

In Old Testament times, sacrifices required fire. Hebrews 12:29 

says, "for our God is a consuming f ire ." God is holy. Holiness and 

fire are intertwined. The knife is a reference of judgment. Zechariah 

13:7 says, " 'Awake, 0 sword, against My Shepherd, And against 

the man, My Associate,’ Declares the LORD of hosts . ’Strike the­

Shepherd that the sheep may be scattered; And 1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 " The knife was quivering in the air when 

Jesus cried, " ’ ELI , ELI , LAMA SABACHTHANI? ’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 Sadly, these days’ 

people are ready to forget that every sacrifice to God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ire of holiness, the knife of judgment, 

and dying . Our souls must tread softly to the altar of God. Abraham 

built the altar on which his son was placed. His work was solemn 

and his soul was contrite . God took His Son as the Lamb to be 

slain . The angels in heaven cry out, "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Rev. 5:12) 

Lastly, look at the act of substitution . God didn’t take Abraham’s 

sO,n. Today’s Bible verses tell us, “ Then Abraham raised his eyes 

and looked, and behoJd, behind him a ram caught in the thickE?t by 

his horns;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 the place of his son"(Gen . 22:13) . God had 

prepared something else. The scene of M t. Moriah is li ke Mt. 

Calvary. The result could scarcely , have been perfect without a 

substitution. The ram became the burnt offering and Isaac became 

free . Observe this sacrifice that was provided by God in view of 

Jesus before us, not as the Son now, but as a substitute for our 

condemnation . Man found a cross for Christ. but it was God who 

found the ransom .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where he 

built the altar to sacrifice his son " Yahweh," meaning “ The LORD 

Will Provide"(Gen , 22:14). Romans 8:32 say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Ask Isaac, as he gazed 

at the ram, whether or not he believed in substitution. Isaac felt li ke 

John felt when he saw Jesus, "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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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 주일 설교 l 

ot브라함의 핵쟁 

(1)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므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14)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 "'14) 

O~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서 3:29은 말씀합니다 “너희 

1 :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참 신자들과 관 

계를 맺습니다. 그의 삶은 신실한 믿음의 자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 

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 마 

음이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심시숙 

고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 번제에 쓸 나무를 쪼 

개어 가지고"(창 22:3).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 

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임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가 

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번제물을바라보았다 

첫째， 아브라함의 희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 

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 

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끼창 

22:2).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과 

기대와 애정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전혀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 

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로 사랑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 

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습니 

다. 요한복음 3:16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심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뿐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둘째，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오늘의 성경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 

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나 ..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 

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창 22:6 . 9~1O) .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걸었습니 

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함께 걸어가 

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처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일백 이십 오세쯤 이었고 

이삭은 이십 오세쯤이었습니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의 아버지로 

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뭇에 맡겼습니다. 번제 나무를 쌓는 동안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무거운 고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보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를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신 

갱생관옥사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 

습니다. 

불과칼을보았다 

셋째， 불과 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창 

22:6). 이러한 요인들은 아주 엄숙함을 자아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는붙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2:29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소멸 

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과 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3 : 7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 

호와가말하노라칼아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자를치라목지를치면 양 

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 : 46)라고 울부짖었을 때 칼은 하늘에서 떨 

고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호댄 모든 희생이 

거룩함의 불， 심판의 칼，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 

는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제단을향해 나아가야합니다. 아브라함은그의 아 

들을 바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움직였고 그의 영흔은 죄를 

뉘우치며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취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시들은 크게 외칩니다. “큰 음성 

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 

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12). 

하나님의 섭리를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물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 

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뇨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선하여 번체로 드 

렸더라끼창 22 :13). 하나님은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 

아산의 광경은 마치 갈보리산과 흡사합니다. 다른 제물이 없었다면 결말이 

이처럼 완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숫양은 번제물이 되었고 이삭은 살았습 

니다.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이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그리스도 

를 매달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량자를 찾으셨습니다. 아 

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희생제단을 쌓았던 곳을 “여 

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뭇의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창 

22:14). 로마서 8:32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숫OJ-을 보았을 때 자신을 대제할 그 무엇이 있었음 

을 믿었는지 이삭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느낀 것과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 

쳤습니다. “보라세상죄를지고가는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 : 29)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 

님은여러분을사랑하시며 여러분과관련된모든것을돌보아주십니다. 여 

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 

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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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혹용 강에횡 

군뱅들에비 

조롱을망하사다 
(15:16-20)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한 종교지도자 

들은 예수님을 로마군병들에게 인계했 

다. 로마군병들은 예수님을 꿀고 ‘브라 

이도리온’으로 데리고 갔다(막 15:16). 

이곳은 로마총독이 예루실랩에 있을 때 

업무를 보던 관정이었다. 당시 총독과 

로마군병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왜냐하 

면 대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속 

속 모여 들고 있었고 자칫 어떤 일로 민란이나 폭동이 일어날수도 있었기 때문 

이다. 그래서 로마총독은 원래 주둔지인 가이사랴에서 많은 군인들을 이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때 로마의 관심은 정치적 안정과 질서 유지였고，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은 골치덩어리의 제거였다. 결국 로마와 유대인들은 예 

수님을 죽이는 데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 

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누구， 무엇과 

도 하나가 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로마군병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아주 심한 조롱을 당하셨다. 군병들은 왕 

을 상징하는 자색 옷과 가시관을 씌웠다(막 15:17). 그러면서 그들은 인사하며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명안할지어다!'(막 15:18). 또한 갈대로 예수님의 머 

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도 왕께 절하는 흉내를 냈다(막 15:19). 이와 같이 

로마군병들은 감히 왕어l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 

이라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희롱하는 행동이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 

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꿀고 나가니라” 

(막 15:2이. 예수님께 거짓으로 꿇어 절하는 로마군병들의 ￥습은항상 하나념 
을 언급하며 그분의 뭇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蘭 외식적인 꽃습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때린다. 겉으로는 웃 

으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침을 뱉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다. 견디기 힘든 모욕과 조롱을 당하 

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이나 말씀이 없으셨다. 이처럼 로마군병들에게 맥 

없이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능력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하 
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자가 아니라 무능력할지라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송씨며 믿음의 길로 이끄신다(찬 212장). 이것이 예수 

님이 결으신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뭇에 모든 일을 맡겼 
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오직 순종 뿐이었다(벤전 2:21,23). 예수 

님은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행하셨다(막 5:39). ‘파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 12:17).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 

험으로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참 

성도가될수는없다. 

참 성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재}를 지고 나。까는 좁고 험한 십 

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으며 결국에는 승리하셨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태히·심을 받은 

진실한 지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로마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예수님만이 진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시다(계 19:16).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자. 십자가의 은총과 능력을 모 

른 채 예순님을.죠롱하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더욱 십자가록가까이 나아가 

자. ‘칩자가로깐까언.나률이끄시고，거키 ·훌린보혈로정케하용소서 아멘. 
상상한 블}씀을 들을 수 있술니다 

.폈랬짧책i쩍서.κ r 、 껴펀”ιγ펀11ι 、커~때~년 후반기 충현장학쟁 

|.ω;ι‘ 흙ω.찮슬복음을전하는천국일꾼이되도록깐해주십시오 

빼원생 (16명) 고톨의생(않뼈) 

7J-τ。Lpν1 강지영 김동현 김희영 백수현 양윤영 유미경 윤은희 강성민 강하은 고민우 고영규 공예령 공진규 곽정원 김민석 

이경진 이미영 이복희 이우주 이재원 장 작 최예솔 최지혜 김소라 김유웅 김정연 김정원A 김정원B 김지원A 김지맨 김지윤 

김지은 김하은A 김하은B 김한나A 김한나B 김현철 남기훈 남명훈 

남소리 노주원 문영광 문정훈 민사라 민준하 박경주 박서정 

대악생 (9빼) 박연경 박요섭 박지웅 박채원 박푸름 손연수 송치 영 양성윤 

강문구 강민희 고혁준 고혜진 고홍섭 권도형 권마리솔 김다령 양정모 양찬미 여성민 오동훈 원종건 유지현 이경아 이소연 

김대은 김대혁 김동석 김민정 김보정 김사무엘 ‘ 김성은 김성주 이예주 이예현 이요한 이원진 이재영 이정훈 이찬용 이현주 

김소담 김에스더 김연희 김예진 김용현 김우섭 김유림 김윤경 ‘ 이혜린 이희진 임인선 임지수 임진묵 장성훈 장준호 전동섭 

김윤영 김지선 김지수 김지혜 김진희 김태훈 김해옥 김현정 전사무엘 전 진 전하예 정수민 정승우 정예림 정현종 조수빈 

김형규 김홍미 김효남 남지혜 노하은 문상효 박다솜 박미연 조유준 조진희 조하은 조현수 지현덕 최미영 최예진 최은빈 

바「끼è.켜 U 박은지 박정윤 박주영 박진수 백민지 백지수 성지영 최재필 최현호 한상현 한이레 한준식 한태희 홍덕용 홍진호 

신하영 심재원 안지영 염새봄 예지희 왕현정 유종훈 윤수정 황금산 황서현 

윤혜리 이다정 이동수 이통훈 이상용 이세익 이송이 이슬기 총 203명 

이신애 이윤진 이은미 이은혜 이정덕 이정희 이지윤 이지혜 

이초환 이화영 임성화 임진아 잔드라 장유선 전다인 전숙현 

정나혜 정다예 정성국 정성미 정예은 정유진 정준성 조상미 종연장악생 선발자 엉성훈련(대학원생 • 때1악생 선발자에 안암) 

차병철 천예나 추수환 하지명 한정훈 허 람 현건희 홍은표 일시 : 2009년 8월 14일(금l. 15:00-18:00 

황하진 장소:베다니흘 



제1058호 혀
』
깨
에
 

*
*
。
-”” 민

 
-
피E
 

*
-
--
따
@
 

2009년 8월 9일 @ 

추님께서 예비해 추신 장소로 가서 

3개월 남짓 영성훈련， 팀훈련， 기도회， 언어훈련， 선교기도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이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파송을 받고 사역지로 출발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홀에었지만 주님께서 함 

께 해주셔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비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때마다 주 

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시골마을， 학교， 수상마을， 무 

슬림 주변 마출11서 십X까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대다수의 사료띨은 호의 

적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듣고 있었다. 특히 시골 마을은 집집마다 개 

가 많아 전도하기가 어려웠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사역 3일째 되는 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학교 정문 앞에서 60여 명 

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현지어로 부를 때 7-8명의 학생들이 전도지 

도 보지 않고 305장과 563장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우리 팀원들은 놀랐다. 그 

학생들은 독실한 크리스효떨어었다. 우리 교회에서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왔다. 선교팀들을 복음 

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하여 주셨다. 이번 선교는 준비과정 

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신 지역으로 갔고 그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흔들 

을 만났다.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서투른 발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대다수의 사료l들이 “아벤으로 화답하였 

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죠}이었다. ‘사랑의 주님， 사역 중에 만난 영흔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 

아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심화민 (안수집사， 12교구) 

복음의 씨 

매해 가는 선교지만 이번 선교는 정말 힘들었다. 영성심사 때 한 집사님이 탈락하셔서 

마음이 아폈다. 그것도 처음으로 선교를 결심하고 훈련 받던 집사님이셔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 팀원 모두는 힘이 빠졌다. 그러나 팀원들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모든 과정을 잘 통 

과하여 선교를 떠날 수 있었다. 시위와 열악한 도로사정과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 

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안고 사역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험한 낭떠러지 길을 넘을 때에 

도 주님은 평요L을 주셨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전흔띨 느꼈다. 만나는 영흔 

들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복음을 듣고 “아벤으로 화답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죄악 투성이인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저들을 통해 은 1 

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학교사역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강당으로 모아주셨다.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 주셨음을 깨달 

았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숙소에서는 선풍기로 더위를 이겨야했다. 그러나 사역할 때에 

는 무더위도 잊어버리고 모든 팀원이 한 영흔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우산을 쓰고 전도할 

때에 어디서 “아줌마!" 하고 불러서 깜짝 놀라 돌아보니 현지인이었다. 비 맞지 말고 자기 

를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장이었다. 그는 한돼서 근로자로 8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와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교회에 조금 다녔다고 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40명의 직원에게도 잘 전하겠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저 맑은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을 누가 돌아보아 

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거웠다. “주님 ! 저희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7박 8일의 사역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녁에는 폭우로， 낮에는 가랑비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l고 무익한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금(집사， 1 7교구)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심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또 ‘나’ 아닌 다른 택 

한 영흔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세찬 바람과 황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귀한 영흔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 

며 이제 선교활동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로 후원할 것이다. 

선별된 성도들만이 선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교에 무관심 

하였던 나. 그러나 온 성도들이 효뼈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선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던 중 한 집사님의 권유를 받 

아들여 선교를 가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매년 선교를 가게 하신 주 

님께 감사하며 그 곳의 영흔들을 찾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 

심히 내 둔한 입술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천 

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료」을 마음껏 외쳤다. 그러던 중 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 

꼈다. 

선교를 믿음으로 결정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가게 하신 그곳.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결정하여 보내신 그 나라 그 땅의 하 

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 

들， 남여노소 할 것 없이 영접하는 그 

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저절 

로 나오는 감격의 눈물 

그 나라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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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톰싱용학교 

21개월 된 정화는 영아부 믿음4반 입니다. 정화는 “나는 나는 

충현교회 영아부 아71-"찬양에 맞춰 손가락으로 두 볼을 찌르며 

율동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정화가 여름성경학교에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지요. 평소 1부예배만 드렸던 정화 

는 아주 많은 친구와의 만남에 신이 났습니다. 엄마들뿐 아니라 

친구 아빠의 참석에도 흥이 났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 

도인의 종’ 이라는 주제에 따라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양육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강시간 

은 천국을 향한， 가정에서 실천할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참으로 뀌한 시죠}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아이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 모두 참 

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하신다니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신 간식을 먹고， 전도도구로 사용할 n에크를 두 

루마리 휴지심을 이용하여 예쁘게 E띔었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옷， 장난감， 책과 인형 등 

100여 가지 이상 기꺼이 내놓은 손길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습니 

다. 비록 물건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정화도 강아지 인형， 원피스 

옷， 책 두 가지를 받았으며， 이로써 모든 일과를 마졌습니다. 

또한 인형극은 주인공 ‘덜렁이’ 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아부 선생님 

영아부 아기에게 반나절 동안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까 생각했 

지만，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각각의 시간이 너무도 알차 

서 시죠}이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화도 아쉬웠는지 친구들이 

집에 다 돌아갈 때까지 탁아부실에서 더 있다가 왔지요. 정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아야， 아야라고 합니다. 그 곁 

에서 우는 그림을 보며 “엉엉， 엉엉”하고 말합니다. 이런 정화가 

십X까의 참사료k을 알고， 믿음이 생져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손까a￥ 켈요 o.t-휴랬팝니다 

유아부에 올라와 처음 맞는 여름성경학교. 영아부 때와는 또 다른 아기의 성장과 믿음의 씨앗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율동과 찬양을 신나고 즐겁게 따라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전도사님 앞에서 

집중하며 듣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신 말씀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 특강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부족했던 나의 삶을 철저히 회 

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요뻐서 0에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손가락 걸고 QLt속했답 

니다. 오늘부터는 ε띨기 전 엄마와 예원이가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꼭 기도하기로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드랄 수 있게 해 주셔서요 

김지선(죄예원의 엄마， 유아부) 

L 늪 좋 ;t핸 켓슨…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생각나는 말씀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에요. 성경학교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았던 찬~은 내가 만약 나비라면’ 이었구요.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성경 

고윤서(유치부) 

예수녕슬 앤는 켓 -1 준쇼산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다. 신구약 성경의 8명의 인물을 방마다 

r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직접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해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t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 영빈이가 생각났 

다. 예수님을 밍지 않는 영빈이를 전도해야 겠다. “예수님 ! 내 친구 영빈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송하준(유년부) 

낸 저렐 .，.픔과 요혼슬 견댈 수 싶을까? 

재미있고 신났다. 특히 노아， 모세， 하믹L국， 아브라함， 엘리야， 바울， 세례 요한， 예 

수님 방을 통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예수님의 

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수를 십자기에 못 박으시오라고 고함을 질렀을 때 

내가 로마병사가 된 것 같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힘들고 괴 

로울 것 같았다. 난 저런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친구들이 망치를 들 

고 못 박는 소리를 낼 때 심장이 쿨황쿨광 뛰었고 무서웠다. “고마우 

신 예수님 ! 기도하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종이 될래요 

조은혜(유년부) 

신진영(박정호}의 엄마， 영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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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탄의 유혹이 많은 I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으려져 “항상 깨어있으라는 주닝의 말씀 

을 붙들계 됩니다. “주닝을 떠나는 죄를 절대 범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넘 내 안에 항상 임하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닝의 뜻 이루소서 

주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내 안에 내가 없고 내가 

하려는 마음도 없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살계 하소서 " (윤선미)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았 

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그렇기에 모 

든 인간은 죄를 피알 수 없습니 다. 여|수님을 믿음 

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욕심과 욕망 그 

리고 교만했던 나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살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외롭고 엄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넘의 겉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남 

명효l) 

'" 교호|에 나오기 전에는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 에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신 보멸로 나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대선하여 여|수넘께서 십자가에 죽으 

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연약만 믿음이기 

에 때로는 시명이| 들 때도 있지만 십자가 앙이| 기 

도와 간구로 주넘 앙에 내려놓고 맡기겠습니다 

(부미자) 

--- 하나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조하신 것과 내 자 
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혀|와 샤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 여|수닝은 인간의 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 

아가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닝 

중 한 분이십니다. 저응 느꼈던 주의 샤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 모든 일이| 기도하고 용셔를 구하겠습 

니다 .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 

고 기도하겠습니 다. (조 "1호) 

--- 도통 모르겠던 성경말씀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정이 뜻 깊습니다. 전엔 하나넘만 믿으면 내가 하 

고자 하는 일을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 

했었는데 주님은 내 삶을 부유하게 해 주실뿐 아 

니라 나를 변와시커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저에게 여| 

수님은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길을 잃어 

방왕알 때마다 바른 길로 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 

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슨승연) 

--- 에전엔 하나닝 아버지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고 믿어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내 영온이 떤안해 진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수 그리스도 안 

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연교효|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고 셰레를 받 

계 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교호|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압니다 . (，배양효t) 

’k 주의 사랑과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신 
주님의 샤랑， 조|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효|개 하게 

해 주신 주넘 감사앙니다 . 여|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샤랑이 많으신 분입 니 다.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샤랑을 계속 간직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현효t) 

주넘의 자녀 됨을 기뻐하고 슨종하며 늘 기도와 ’k 미숙한 삶을 사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주넘은 사랑 
간구로 전국을 소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심주인) 으| 마음이 무엇인지 갑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 

월딛‘12l7l캘챈 

--- 저는 죄인입니다. 에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 
니다 . 인간을 너무 샤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영 

폰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 

로 교호| 열심히 다녀 제 죄를 주넘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강병선) 

촬藝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E려 기도 하오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교회활동도 열심히는 하였으나 두 세계 중 세상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을 겪으며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의지 할 

분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하여 새벽 기도의 죠규를 드렸습니다. 곧 그 0에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4).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기도 하오니 주님은 내 믿뻐l 

평화를 주시고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하여 새 소망과 순종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주님 은혜만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흔L이 없으리로다"(시 23 : 1). 그러나 매 순 

간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막 14: 72).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를 소망하나 어느 순간 앞서 있는 자신을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혹여나 주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충만하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 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 주신 직분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 

기를 매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 죄인이 주님 크신 은혜로 참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죠R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죄인의 영흔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확실히 알기에 더욱 십자가만 붙들며，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를 효t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 예정호 

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막 15 :39). 안수집사 소년부부감) 

닫게 하시고 주위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따 

뜻얀 마음을 지니게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 

와 주닝을 영접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성경에 

적떤 하나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찾아오는 

마음의 평온을 느낌니다 . (깅정숙) 

ç:J새가족울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36 정충현 2 정 년 1부 한만교(24) 

1237 곽경자 장년3부 조은비 (1 ) 

1238 조경선 14 장년3부 

1239 정인영 11 장년2부 김순은(6) 

1240 김천일 11 청년2부 허형철(24) 

1241 정승철 11 청년2부 허형철(24) 

1242 이승환 17 대학부 김성해 (1 2) 

1243 박 철 22 청년2부 김성해(12) 

1244 장윤옥 22 정년2부 김성해(12) 

1245 이증훈 2 대학부 

1246 남혜자 5 장년2부 

1247 최영남 12 장년2부 김영선(1 3) 

1248 김정임 12 장년2부 김영선 ( 13) 

1249 어커 25 외선부 장응숙(21) 

1250 박이 25 외선부 장응숙(21) 

g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호 새가족등록질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02009년 8월 9일 

보 입 

집사회월요기도회 

일시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갈릴리흘 대상 ’ 안수집사 전원 필참 

벌셰 

주의택 성도(주은숙 집사의 부친， 24교구 통천1구 

역) / 1일 별세 ， 3일 장례 

2 이순옥 타교성도(이영자 성도의 모친 ， 4교구 개포2 

구역) / 4일 별세， 6일 장례 

3 정원용 타교권사(섬순덕 집사의 모친 · 위철홍 집 
사의 장모， 17교구 공덕구역) /4일 별세 ， 6일 장례 

흩흔 

김봉기 군(김병직 성도 · 서인정 성도의 아들， 13교 

구)과 임명옥 양(임환일 씨 · 고영란씨의 딸， 14교구) 

/ 15일(토) 15:00, 강남웨영흘(구 마살웨딩프라자l3 
충그레이스흘 

2009년여톨수흰회 

부서 월시 장소 

청년1부 ’ 8월 14일(금)~15일(토) 충현기도원 

청년2부 8월 15일(토) 저12교육관 2충 

사랑부 8월 15일(토) 복지관지하1층 

어|바다부 8월 15일(토.) *，상'2!민f 지12교육관 1층 

추만흥헌 

교 

흥멕 교피주번 전도 

일 시 여전도회 19일(쉬 구역징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2일(퇴 1400 
장 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전교얻어 흘린 

일시 ’ 매주일 15:00 
장 소 꺼11교육관 405회내몽골) 501호(김보디애 504호(우크매|나) 뼈회라오스) 

510호(베트남) 

2009년도 쩌14자 의흩 및 셰해식 

날찌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l교시 성경 개요 교육관 세혜란? 교육관 
8월 9일 15:00-15:50 (융요한목사) 3(f)호 ( 최성득목사) 304호 

(오늘) 2교시 기독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6:αH6:40 (최강전 목사) 3(f)호 (박용현목사) 304호 

l교시 기독교 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세헤란? 

8월 16일 15:06-15:50 (강현철 목사) 309호 (01광현목새 304호 (탁정헌목사) 

(다음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당 

교구별 
16:αH6:40 장소 장소 

장소 

교육관 
30 1호 

8월 23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 시 1 갈릴라홍) 

U준일)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tl)함 세례식 오후2시 ~분까지 업성 바랑 

훌연기도뭘 혹탁핵월 모집 

1.모집부문 기도원 관리젠60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식딩 주방에서 일하실 분(60세 미민 여자 서|례교인) 
2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장 추천세타교인) 

3시류째즐~l 짧구 역심동 665-1 사무국 (tr031-71빠5425) 

새벽기도회 (8/10-8/16) 

10 (월) 11 (화) I 12 (수) I 13 (목) . I 14 (금) I 15 (토) I 16 (주일) 
최진철/함용식 | 정민권/이양선 | 박준식/임광신 | 이재현/임병준 | 안일찬/강영미 | 하종철/옥미자 

저11058호 

텃뭘 충현 기도으| 창 
“이 빼에 예수쩨셔 1’도하사러 산으효 'J~사 

밤이 써도혹’하냐념께 "도하시.3l"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에 16:24)하고 자기 십 
^\-7\-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횡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에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잉로사용하여 주소서. 

델 모든 위원회 및 부서틀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 :잉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예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전 
4:6)되게하소서. 

딩 1.1.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쇼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에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샤 보내는 선교샤 
(뻗전 2: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해1고， 예루살햄 찬양대(녹 2:36r를 통뼈 금요찬양집회 
가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거1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a 피택지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 
^\-7\-를 전하는십자가의 정병댐후 2:3)이 되게 하소서. 

속 13:1-9 옥 14 : 1-11 속 14:12- 21 밀 1‘ 1-5 밀 1‘ 6-14 밀 2 : 1 -9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lIèl호 I 

예배 담당 (8/12 ‘ 8/16) 

날찌 예배 서E “ 「 사회 기도 ~↓ C ζF3t 를만원톨갤3:i톨암l 

수요 I 맏아들의 회개(녹 15‘25-32) 장 훈 목사 강명구 이연숙 나 주를 멀리 떠났다(호산나찬양대) 
8/ 12 

수요II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히 12:1-3) 김운창 목사 송제호 최금숙 이 몽의 소망무언가(실로암찬양대) 

8/14 금요찬양 양재웅목사 윤요한 예루살렘 찬양대 / 중등3부 중창 /소프라노 정정희 

주일 1 아브라함의 희생(창 22: 1-14) 이재현 목사 01’스c..겐←1 이계인 〈예배전찬양〉 

주일 II 아브라함의 희생(창 22: 1-14) 최강전 목사 강현철 김규석 만 입0] 내게 있으면 외 / 소프라노장순양(임o~누엘 찬양대 솔로0]스퇴 

8/16 
주일 m 아브라함의 희생(창 22: 1-14) 김성관목사 장훈 권명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외 /플룻 박현우(할렐루야오케스트라) 

주일 W 아브라함의 희생(창 22:1-14) 강호성 목사 박준식 지규성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외 /소프라노 안셜희(중등1부찬양대 지휘) 

주일 V 아브라함의 희생(창 22:1-14) 김근영 목사 안일찬 진학래 주 하나닝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바이올린 김예지(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좋은 사마리아인(녹 10:30-35) 김성관 목사 최진철 전성욱 핸드벨 연주대 / 12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용 031-766-5425) 

차량 

[ 섬 기 는·분 들 I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30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 오전 10:50 -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보」 단 u 

본당 

본당 

보」 다 U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1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익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eous trar센ations in English, Chinese, J뼈an않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0'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αship 않rvic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 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 라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추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차신득 이종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종현기도원깅 ，113교육위원징 친앙위원징 어|닝메부 지 2교구위원회 제1교구위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한송규 하종철 안치원 양재웅 유재진 강병구 

낌교구징 행정위원장 재정위원 1&교구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펀집국 3교구 11교구 

깅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λ~2닐TX。’ 신교위원장 건축위원 징번3부징 12교구징 
17교구 대학부 4교구 외신부 g교구 

최강전 박용현 캉현철 이광현 강호성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지 2교육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잉진웹징 시설영신부징 11교구정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정민권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15교구 징년1부 8교구 19교구 14교구 
옹사위원징 여배위원징 세2교구위원징 i렘E때부징 기획위원징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송제호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7교구 6교구 18교구 고등부 중등3부 
진도위원 건축위원장 19교구장 9교구징 g엔2부장 김성헌 김백만 검운년2부창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중등2부 20교구 정 

재정위원 7교구장 기획위원 기획위원 소년부징 

장철환A 김숭곤 합철주 윤석민 정선현 ·여전도사 
새가족등록실장 김사위서기 17교구장 예배위원 24교구징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l 김중선 엄창식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제1교구위원징 앙로원추진위원 깅시위원 유년부징 영유초중도시실징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전은배 석영식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동산부장 1교구장 전도위원 20교구장 O벤친앙대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잉태주 강영미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4교구 20.교구 ‘ 2교구 17교구 강교구 

중등2부짐 제1괴육위원징 탁이부징 중등1부징 전도위원징 옥미차 이복순B 이혜숙 황순란 김정운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9교구 11교구 6교구 정년1부 24교구 

선교위서기 2교구장 기벽엘진엠장 15교구징 외선부징 강옥련 정원엄 서명란 조현영 이향란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1교구 23교구 13교구 ‘ 교재연구 7교구 

4교구징 당회부서기 16.교구징 10교구징 잉이부장 장혜구 나영실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이생섭 장철규 
19교구 

김사위원징 유이부징 힐혈루O씬g때장 기도원부징 21교구징 
-사랑부지도 신범식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조중민 이호일 
고등부짐 13.교구징 5교구징 8교구징 초등부장 • 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박광식 류기명 
유치부징 잉마누열친S때징 어IH따부징 6교구징 14교구장 - 전입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율 

새가즉S묵부징 칭년 1부징 청년2부장 대학부징 ·선 교 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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